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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일 우리나

라의선구적수

학자 이임학 교수께서

오랜 지병 끝에 유명

을달리하셨다.  애석한마음을금할수없어이교수를존경하고

아끼던이들과함께회고의정을나누고자한다. 

광복직후우리수학계는황무지와같은환경이었는데, 이교수

는 천재로 알려질 만큼 수학적 재능이 탁월한 분이었다. 경성제

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 수학에 특히 흥미가 있어 책을 빌려 독학

하는등워낙수학실력이뛰어나서물리학과를졸업했음에도불

구하고, 1946년부터서울대문리과대학수학과에서교수로근무

하게되었다. 

그 당시는 학술지와 도서가 거의 없었으며, 미군 부대에서 흘

러나오는도서가더러있을때였다. 1947년어느날이교수는남

대문시장 길을 걷다가 길가 쓰레기더미에서 미국 수학회의 회보

(Bulletin) 하나를 주웠다. 집으로 돌아와 그 책 안에 게재된 막

스 조른의 논문을 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여 그날로

논문 한편을 완성했다. 이 논문은 1949년 미국수학회의 회보에

실렸다. 또 1949년이교수의지도로이루어진윤갑병교수의석

사학위논문은에르도스의한문제를해결한내용이었다. 이렇듯

당시 이 교수의 연구와 교육은 수준 높은 내용이었다. 그 후 이

교수는 1953년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(British Columbia)대

에서박사학위를받고그대학교수로평생을보내셨다.

이임학 교수는 한단순군의 무한가족(Infinite Families of

Finite Simple Groups)의17, 18번째인‘리군(Ree群)’을발견해

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수학자가 되었다. 이 연구업적으로 이 교

수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왕립협회 정회원이 되었다. 프랑스의

석학 디외도네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수학사에서‘군의 이론’에

근원적으로공헌한학자21명을선정하였는데, 역사에빛나는수

학자 A. Cauchy, E. Galois, C. Jordan 등과 같이이 교수도 포

함되어 있다.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 책에 게재된

유일한분이다.

필자가 이임학 교수를 만난 것은 1996년이 처음이었다. 대한

수학회의 초기역사를 편찬하면서 자료가 너무 없어 고심하고 있

었다. 고민하던 끝에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살아계

신 원로 수학자들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았다. 광복 후의 수학계

상황으로 보아 이 교수의 증언은 빼놓을 수 없었다. 그래서 포항

공대의이정림박사가자비로캐나다에가서이임학선생을만나

이야기를 듣고, 초창기 수학계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기록해 왔

다. 뿐만아니라이박사는1996년대한수학회창립50주년기념

행사인 한민족수학자대회에 이임학 교수가 참가하도록 많은 노

력을했다. 

대한수학회에서는귀국한이임학교수를모시고국내외의여러

원로수학자들과오찬을같이하면서많은이야기를나누었다. 또

한 이어 과총에서 마련한 좌담회에에 참석하여 권경환, 이정림,

고영소 교수와 함께 대담하였다. 이때 대담한 내용들은 대한수학

회의초기역사를정리하는데에소중한자료가되었다. 

이제 그 분이 타계하셨으니 미흡했던 말을 더 들을 수 없어 아

쉬움이 크다. 수학을 혼자 공부하여 한국 현대 수학의 장을 열었

고,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큰 수학자가 됐던 그는 이 세상에서 일

평생 수학연구에 매진한 것처럼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수학을

연구하고계실것같은생각이든다. 삼가유명을달리하신故이

임학선생을기리며명복을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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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3~1964년 콜럼비아 대학 초빙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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